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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, 폐목재 바이오연료 보  난항
E3 취  주유소 6곳 불과 … 수분함유 용이 자동차연료로 합치 않아

폐목재에서 추출한 에탄올을 가솔린과 혼합해 만든 바이오연료 보 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일본 석유 매 기업들은 환경성이 추진하고 있는 폐목재 바이오연료 보 계획에 해 품질이 낮다는 이유로 

매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환경성이 추진하는 폐목재 바이오연료 보 은 폐목재에서 추출한 에탄올을 가솔린에 3% 혼합해 만든 E3로 

2007년 10월부터 Osaka의 용차량을 상으로 실용화 사업을 시작했다.

그러나 E3는 취 하는 주유소가 Osaka와 Hyogo의 6곳 밖에 없으며 E3를 취 하려는 주유소에 해 기

업 정유기업들이 거래를 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

실례로 Osaka에서 E3를 취 하는 주유소 2곳이 정유기업와 계약을 지하고 E3 매를 시작했다.

일본 석유연맹은 E3가 수분이 함유되기 쉬워 자동차연료로는 합하지 않다며 에탄올과 석유가스를 혼합한 

ETBE를 가솔린과 혼합해 만든 바이오연료 보 을 확 하고 있다.

일본 정부는 2010년까지 국내 수송용 바이오 연료보  목표를 50만㎘로 정했지만 석유연맹의 ETBE 매계

획이 21만㎘에 머물러 있어 E3 보 이 확 되지 않는 이상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. < 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 재․재배포 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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